
전 세계 38개국, 2억 6천만 어린이를 사로잡은 초대형 베스트셀러!

어린이가 직접 결말을 선택하는 놀라운 게임 북!

책 읽기에 푹 빠지게 하는 단 하나의 게임 북! -《Mr. Colin Lewis(영국)》

내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흥분되는 일이다. -《Roger(독일)》

읽고 또 읽고 수십 번 읽으면서 다른 결말을 선택할 수 있는 환상적인 책! -《Butterfly3(미국)》

● 전 세계 38개국, 2억 6천만 어린이를 사로잡은 초대형 베스트셀러 게임 북!

2015년 3월, 고릴라박스에서 출시된 「내 맘대로 골라라 골라맨」(이하 「골라맨」) 시리즈는 전 세계에

서 2억 6천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어린이 베스트셀러이다. 「골라맨」은 전 세계 출간된 어린이 시리즈 

가운데 「해리 포터」, 「구스범스」 에 이어 4번째로 많이 판매된 시리즈로서, 총 38개국에 번역되어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이 시리즈(원제: Choose Your Own Adventure)를 쓴 R. A. 몽고메리는 어린이 게임 북의 선구자이다. 

몽고메리는 히말라야 산맥 등반, 중남미 바다 수영, 아프리카 오지 탐험 등 세계 곳곳에서 모험을 즐겼

다. 작가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해저와 우주, 정글과 사막 등 일상과 미지의 세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장

소를 무대로 하는 흥미진진한 게임 북을 펴냈다.

이 시리즈는, 1979년 『해저 탐험』(Journey Under the Sea)으로 시작하여 지난해 출간된 『척척이와 대왕 

로봇의 대결』(Gus VS. The Robot King)에 이르기까지 35여 년 동안 이어졌으며 총 250여 편에 달한다. 주

로 몽고메리가 썼지만 제이 레이볼드, 짐 베킷, 샤넌 길리건 등 여러 작가가 참여했다. 

「골라맨」시리즈는 독자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책으로 세계 

어린이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독자의 선택에 따라 앞뒤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읽게 되는 획기적인 

방식은 「골라맨」시리즈의 가장 큰 인기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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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결말을 선택하는 롤플레잉 게임 북!

몽고메리는 아이들이 마치 게임을 하듯이 책을 쉽고 재미있게 읽기 바랐다. 롤플레잉 게임에서는 아이

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직접 고른다.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배

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골라맨」시리즈는 이러한 롤플레잉 게임의 방식을 책에서 완벽하게 구현해 낸다.

위에서처럼 「골라맨」의 특정 페이지에는 독특한 선택지가 있다. 「골라맨」을 읽을 때에는 기존의 책

처럼 순서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골라맨」은 아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모험을 선택하는 책이기 때문

이다. 선택지에 적힌 페이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되는 「골라맨」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여 

개에 달하는 결말을 맛볼 수 있다. 만약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새로운 결말을 보고 싶다면 맨 처음

으로 돌아가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면 된다. 이야기의 결말을 직접 선택하는 어린이 모두가 바로 이 시

리즈의 제목인 ‘골라맨’인 셈이다.

이번에 출간되는 『01. 귀신의 집』과 『02. 로봇 대소동』은 다양한 독자 연령대와 난이도를 지니고 있는 

「골라맨」시리즈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이다.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한 귀신의 

집, 지지지직 레이저를 뿜는 만능 로봇 등 흥미진진한 소재들이 등장하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한껏 불러

일으킨다. 책을 읽는 아이들은 모두 ‘골라맨’이 되어 흥미진진한 모험을 펼쳐 나가게 될 것이다.

● 능동적 스토리텔링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책!

스스로 모험을 선택할 수 있는 「골라맨」의 이야기 구조는 아이들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십분 발휘하

게끔 한다. 「골라맨」은 10여 개의 달하는 결말을 지니고 있지만, 그 결말에 도달하기까지 놓인 다양한 

선택지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는 아이들이 다각도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 최적화된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골라맨」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방향성에 있다. 이미 정해진 하나의 결말을 향해 이

끌려 가는 기존의 독서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이야기를 주도해 나아가는 동안 

상상력이 동원된다. 또 스토리텔링 과정 속에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요즘같이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등 전자 매체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골라맨」시리즈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애니메이션보다 실감 나는 그림, 무엇보

다 이야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롤플레잉 게임의 장점을 더해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일깨워 

준다. 아이가 ‘골라맨’이 되어 무궁무진한 모험의 세계를 만끽하는 동안 어느새 수동적 책 읽기에서 벗

어나, 능동적 스토리텔링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다.

● 먼저 읽은 어린이들의 한 줄 서평 

•순식간에 5가지 결말을 맛봤어. 결말이 달라서 너무 재밌어! - Timmy(7살)

•난 이 시리즈 너무 좋아. 완전 멋져. 읽고 또 읽을 수 있는 책이야! - Abigail(8살)

•이 책을 읽으면 완전 빠지게 된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꽝! - Ben(9살)

•이야기를 고르기 전에 엄청 고민하게 될 거야. -Hasan(9살)

•스릴이 넘치고 내가 이야기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서 좋아! - Molly(9살)

•진짜 재밌어. 내 맘대로 이야기를 고르는 게 정말 좋아! - Anthony(9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자꾸 책을 읽고 싶어. 난 나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 - Gabe(10살)

•전혀 다른 18가지 결말! 스토리텔링에 생기는 폭풍 자신감! - 살구주스(한국 학부모) 

● 권별 소개  

01. 귀신의 집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한 귀신의 집. 박쥐가 쉬익 날아와 말을 걸고, 시뻘건 눈을 끔뻑이는 악어가 산다. 

과연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02. 로봇 대소동

너는 할 줄 아는 게 많은 똑똑한 로봇 척척이의 주인이다. 척척이는 지지지직 레이저도 뿜고, 빙글빙글 

회오리바람도 일으키는 만능 로봇이다. 척척이와 함께 떠나는 모험, 어떤 재미난 일이 펼쳐질까?

● 작가 소개 

지은이) R. A. 몽고메리 

전 세계에서 모험을 즐기는 진정한 탐험가이자 어린이책 작가이다.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기도, 중남미의 바다에

서 잠수를 하기도, 아프리카로 오지 탐험을 떠나기도 했다. 세계 지리, 신화, 역사, 탐정 소설, 음악 등 관심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2014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많은 게임 북을 써 냈다.

그린이) 키스 뉴톤 

연극 무대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그림을 그렸던 재주가 많은 화가이다.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와 『뮬란』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지금은 디트로이드 예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다.

옮긴이) 신수진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오랫동안 어린이책을 만들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어린이책을 편집, 번역하고, 시민

들을 위한 그림책 창작 교육과 기획, 전시를 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푸른 별 아이들』, 『제비호와 아마존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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